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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 임방울(林芳蔚, 1904-1961)의 외삼촌인 김창환

(金昌煥)은 사촌 형 이날치(李捺致, 1820-1892)와 함평

출신 정창업(丁昌業, 1847-1919)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흥선대원군 앞에서 소리를 한 정창업은 윤현궁의 마지

막 가객이었다.

명창 정창업에게 본격적인 소리를 배운 김창환은 발림

능력이 뛰어났다. 발림은 연극적 동작으로 몸짓, 표정,

부채 등으로 극적인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동작이

다.

서울까지 김창환의 유명세가 알려졌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그를 궁궐로 자주 불러들였다.

왕 앞에서 소리 한 날이 많아지면서 그를 ‘어전 광대’

로 불렀다. 명예직이었지만 고종은 김창환에게 의관까지

제수했다.

어느날, 고종이 김창환의 소리에 반해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의소원이무엇이냐?”

“상감마마의용안을그려주시면평생모시겠나이다.”

고종의 초상화를 받은 그는 고종의 진영(眞影)을 모시

는 사당을 차리게 됐고, 고종이 잡았던 손목에 황금 토시

를 만들어 끼고 다녔다.

고종 41년,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졌고, 김창환은 전국 명창을 모아

원각사에서 공

연을 했다.

이를 계기로

원각사를 거점

으로 김창환과

송만갑(宋萬

甲, 1865-193

9), 이동백(李

東伯, 1867-19

50) 등이 판소

리 창극화를

완성하게 된

다.

창극은 소리

꾼들이 배역을

맡아 창(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하면서 노

래와 연기를

했다.

연극과 뮤지컬의 시초가 된 것이다.

김창환은 원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됐고, 판소리와

창극을 대중화했다. 국악공연단체였던 협률사(協律社)

를 조직한 그는 원각사에서 상설 공연을 했다. 협률사의

운영은 궁내부(宮內府, 왕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관

청)에서 직접 관장했다.

원각사의 첫 창극 공연은 ‘춘향전’이었고, 입장료는 지

금의 10배 이상 비쌌지만 2천석이 매진됐다. 춘향전이 대

성공을 거두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최병두 타령’을 창

극화했다.

‘최병두 타령’의 줄거리는 탐관오리가 부임해 고을의

부자인 최병두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내용이다.

최병두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탐관오리가 몰수한 실화

를 바탕으로 재현했다. 김창환이 최병두 역을 맡아 곤장

을 맡고 숨지자 관객들이 김창환의 목에 엽전 꾸러미를

걸어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 일제는 협률사 공연이 민족혼을 고취

한다는 핑계로 협률사를 해체한다.

지방공연을 하던 중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창환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고향인 나주군 삼도면(현

재 광산구 삼도동) 양화리로 들어가 은거했다. 이후 고종

이 숨지자 그는 동네 뒷산에 사당을 지어 고종의 영정을

모셔놓고 날마다 제를 지냈다.

임방울이 소리를 배우기 위해 김창환을 찾아왔을 때도

먼저 고종의 사당에 가서 참배하도록 했다.

이때 그는 일흔이 넘은 고령이어서 임방울을 가르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디한번불러보거라”

외숙 앞에서 한 소절을 불렀으나 창피만 당했다.

“그래서무슨소리를한다고.쯧쯧….”

이후 임방울은 생전에 외숙 앞에서 소리를 했던 기억

을 되살리며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하곤 하였다.

“조카를 내팽개쳐 버리던데요. 하하”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조카 임방울을 1925년 전국명창

대회에 데뷔시켰고, 이때 임방울이 부른 소리가 그 유명

한 ‘쑥대머리’다. 그는 평상시에 통영갓에 백마를 타고

나주 시내를 누비곤 했다.

일본 경찰서장이 부임한 첫날, 백마를 타고 풍채 좋은

사내가 지나가자 신임서장이 직감적으로 고을의 지체

높은 양반으로 오인하고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수행

하던 한인 순사에게 물었다.

“저분이누구시냐?.찾아뵙고인사를드려야겠다.”

“하하. 저 사람은 광대입니다. 노래하는 가객으로 조선

의명창입니다.”

그 말에 신임 일본 서장은 어이가 없는 듯 뒤통수를 긁

적였다고 한다.

그는 아무나 함부로 제자로 두지 않아서 현재 몇 장의

음반만 남아있다.

김창환은 이날치 이후 서편제의 독보적인 명창이었으

며, 뛰어난 작곡가였다. 그리고 소리뿐 아니라 연기에 뛰

어난 예능인이었다.

원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그는 우리나라 창극 개

척 활동에 큰 업적을 남겼다.

광산구 삼도동에 옛 집터는 남아있지만, 그의 묘는 파

헤쳐진 채 잡초만 무성하다.

직업훈련원과 자동차 학

원이 들어서면서 이장공고

를 냈으나 누구도 연락이

없었다. 무연고 묘로 처리

돼 공동묘지에 옮겨지는

신세가 됐다.

생전에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국창으로 살았으나

사후는 초라하기 그지없

다.

‘어전광대’김창환,우리나라창극을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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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삼도동에건립된김창환기념비.

김창환의 소리

는 처음 들으면

동편제 같은 느낌

을 준다.

김창환은 성음

이 우람하고 호방

하며, 가풍이 엄

정하고 늠름해 계

면조 선율을 마치

우조 악상처럼 부

르기 때문에 청승

맞은 느낌이 전혀 없고, 대신 거대한 스케일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교하고 미묘하

게 선율을 운용하면서 장식을 다는 것은 그의

소리가 왜 서편제인가를 알게 한다.

그렇지만 김창환의 제자로 알려진 오수암이

나 정광수에 이르면 호방하고 엄정한 기운을

줄어드는 대신 구성지고 애처롭고 정교하고 화

려한 맛을 점점 더해간다.

김창환의 판소리는 후에 김창환-김봉학, 김

창환-박지흥, 김창환-박성환으로 계승됐고 그

후 김봉학의 소리는 오수암 정광수로, 박지흥

소리는 박동진으로 , 백성환의 소리는 백남희

로 이어졌다.

뱚국창김창환의판소리

판소리 5명창(LP판) 가운데 중

앙에소개된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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